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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규율 예방체계, 
‘안전보건 선진국’에서 답을 찾다
- 영국, 독일 등 전문가 참여하여 위험성평가 정착 과정 소개

- ‘지시적 규제’ 방식에서 ‘자율규제 방식’ 전환 돋보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7.3.(월) 14시 킨텍스에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영국, 독일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 국가의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역사, 정착 과정을 공유하고, 국내 위험성평가 활성화 
방안을 토론했다.

  영국 러프버러 대학교의 전규찬 교수는 영국 보건안전시스템의 역사적인 
배경을 시작으로, 영국이 어떻게 ‘지시적 규제’ 방식에서 ‘목표기반 규제’ 
즉,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소개했다.

  독일 사회보험조합 중앙예방국의 스벤 팀 국장은 독일 법률 시행의 역사를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된 과정을 소개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안전관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에릭 홀나겔 박사는 ‘위험성평가의 실체와 
도전과제’라는 주제로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과학기술원 윤완철 명예교수는 ‘시스템 관리’를 강조하며 국내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위험성평가의 현실적 개선 방법을 제안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국내 노·사·정 등 안전보건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
했으며, 참석자들은 해외 우수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자기규율예방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종주 이사장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자기규율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단에서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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